
Perrotin is pleased to announce We Used to Be Fish, an exhibition 
by Seoul born New York based-artist, GaHee Park. This is her first 
solo show with the gallery.

In an era where technology has enabled vast new networks of 
connection, these means of communication are—more-often-than-
not—unreliant on physical presence and touch. Our own time could 
easily be described as a paradoxical heightening of connection and 
isolation in equal measure. In this exhibition, Park’s work is notable 
for her celebration of a slower and more personal sense of bonding. 
Comprised of paintings and drawings depicting intimacy within 
domestic scenes, Park’s sensual visions are profoundly personal 
ones. 

GaHee Park, We Used to Be Fish, 2019. Oil on canvas. 152.4 x 172.7 cm. | 60 x 68 in.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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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탕 서울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작가 박가희의 

페로탕과의 첫 개인전 We Used to Be Fish를 개최한다. 

현대 기술이 가능하게 한 방대한 네트워크 시대 속에서 일련의 소통의 

방식들은 필수적으로 물리적인 방식과 접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 속에서 현대인의 시간은 연결과 분리 사이의 역설을 도모하는 것처럼 

묘사된다. 이번 개인전에서 선보이는 박가희의 작업은 더디지만 깊이 

있는 개인적 유대감에 대하여 주목한다. 작가의 회화와 드로잉 속에서 

등장하는 사적인 장면들 속 감정들은 작가의 관능적인 시선을 통하여 지극히 

개인적으로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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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출생하고 유년시절을 보낸 박가희는 어린 시절 종교적이고 엄격한 

가정교육과 순응적인것들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자랐다.이러한 작가의 

유년기적 경험의 영향은 종교로부터 강요받던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작가의 작업에서는 개인의 일상의 소박한 즐거움을 엿볼 수 있는데 나체의 

연인들이 그들의 사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고 느긋하게 누워있거나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여러 가지의 욕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하는 장면들을 포착한다. 일상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 딴짓하는 

고양이의 모습들 그리고 캔버스에 묘사된 정돈되지 않은 장면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일상에서의 공존하는 은밀한 감정은 작가만의 이상적인 

에로티시즘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속 파스텔 톤을 띄며 둥그스름한 형태로 과장되게 표현된 피사체들은 

각자의 열망의 대상을 향하여 손을 뻗는 형태로 캔버스에 묘사되고 있다. 

특히 작품 속 인물들의 손은 그들의 열망을 향하여 있는 힘껏 뻗는 모습으로 

유전적으로 변형된 것 같은 과장된 형태로 나타난다. 작가의 작업 속에서는 

피사체의 살갗의 묘사에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섹슈얼리티가 결여된 반면,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 바깥의 풍경이 보이는 방에서 

칵테일을 즐기는 모습 등의 일상 속 간접적인 자극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작가의 한 주요작업 에서는 껴안고 있는 커플이 등장하여 스테이크를 먹으며 

서로를 애무하고 개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이 동시에 포착된다. 작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서술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자기 

확인적 태도는 어느 정도의 완고한 반항심을 담고 있다. 절제되고 ‘문명화 

된’ 쾌락의 의미 있는 해방을 위해서 사회적 규범과 금기의 고의적인 전복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작가는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은 부자연스러운 원시적 

행동과 부자연스러운 신체적 왜곡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연인들의 은밀하고 이상적인 사생활을 담은 작업들은 기술이 범하는 

사생활 침해 (핸드폰으로 담을 수 없는)에 대한 반박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이데올로기적 틀에 의해 형성된 개인을 구속하는 엄격한 가정교육에 반하는 

일종의 개인적 카타르시스로 여겨진다. 그가 안전함을 느끼는 공간은 캔버스 

가장자리로 둘러 싸여있는 평면 속 수치심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각적, 육체적 만족을 동시에 포괄함과 

함께 진정한 관능성으로 발현된다. 작품에 등장하는 피사체들이 대상을 

만지고, 맛보고, 응시하고, 냄새를 맡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일련의 기쁨을 

전달하며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Born and raised in Korea, Park’s early life was influenced by her strict 
and religious upbringing as well as the socially restrictive and 
conformist atmosphere of Korea at the time—factors she actively 
attributes to her interest in exploring intimate realms not affected by 
a sense of indoctrinated shame and guilt. Within her paintings, 
modest pleasures come to the fore—disrobed couples lounge freely 
within the confines of their living quarters, caught mid embrace and 
fulfilling multiple desires at once. There exists a feeling of the 
quotidian—casual dinners, errant cats, and disorganized surfaces—
where her idealized eroticism unfolds. It’s this combination of fantasy 
and normalcy that sets her scenes apart. 

Park’s palette pulsates with pastel swathes, as exaggerated figures 
use their bulbous appendages to reach for objects of desire placed 
throughout the frame. The characters’ hands appear genetically 
modified so as to pluck away at all their hearts desires. But curiously, 
Park’s work is not as explicitly sexual as one might expect from such 
descriptions. These desires, while sometimes of the flesh, also 
include impulses to cuddle, eat morsels of delight, and modestly 
enjoy a cocktail from a room with a view. In one notable painting, a 
couple embrace, eat steak, fondle each other, and feed the dog all at 
once. She CAN have it all, Park seems to say. But this stance of 
self-affirmation contains more than a little stubborn rebelliousness as 
well. For such modest, “civilized” pleasures to be meaningful and 
liberating, Park suggests, the willful subversion of social norms and 
taboos is often necessary. This can lead to strange primitive behavior 
and unnatural contortions of the body. 

These idealized scenes of private lives are a rebuttal to technological 
intrusions (not a cellphone is seen) and perhaps a form of personal 
catharsis in answer to an upbringing constricted by ideological 
frameworks. Her safe spaces, bounded by the canvas edges, offer a 
place to play without shame and recrimination. They are sensual in 
the true definition of the word: involving gratification of the senses 
and the physical. Our subjects touch, taste, see, and (we assume) 
hear and smell the things that deliver pleasure.

More information about the artist 

http://www.perrotin.com/artists/gahee_park/775#news

